






042013 글로벌 한류포럼 결과보고집 I. 개요

・ 2013 글로벌 한류포럼

1. 사업명

・ 2013년 4월~12월

2. 사업기간

・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영국 한국문화원, 주일본 한국문화원,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3. 사업 주최 및 후원

4. 사업 목적

・ 해외 한류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지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간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한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환경 조성

5. 사업 추진 현황

・ 2013년 4월 23일   MOU 체결

・ 2013년 5월~12월  7개국 11회 글로벌 한류포럼 개최

영국

주영국 한국문화원 복합홀 춘(春) -  K-뮤직 포커스 60명2013.5.21

주영국 한국문화원 복합홀 하(夏) - ‘달 항아리’ 미술전시 포럼 60명2013.7.22

주영국 한국문화원 복합홀 추(秋) - 한국문학을 말하다 60명2013.10.15

주영국 한국문화원 복합홀 동(冬) - K-Film Talk - 한국영화를 말하다 60명2013.11.12

국가 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 수

일본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 한류 10주년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300명2013.7.5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 한일 콘텐츠 공생을 위한 협력과 글로벌 300명2013.7.26

필리핀 EDSA 샹그릴라 호텔 한국,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와 교류 방안 180명2013.9.17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그랜드볼룸 2013 한류포럼 - 아름다운 한국의 음식문화 250명2013.10.26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Jack Morton 강당
Hallyu Live!: Growth and Future, 
Live Hallyu Online Community 300명2013.11.8

멕시코
멕시코시티 JW Marriott 
Polanco Thai House홀 멕시코 한류 (K-Culture) 진단 및 활성화 방안 50명2013.11.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로부드르 호텔
2013 Forum on Indonesia – 

Korea Mutual Cooperation in Film Industry 100명2013.12.11





영국1

・ David Jones (Serious 기획사 디렉터)
・ Max Reinhardt (BBC Radio 3 진행자)  
・ Edwina Mukasa (The Guardians 저널리스트) 

・ Ben Mandelson (음악 제작자)
・ Simon Broughton (Songlines 편집장)

1. 춘(春) -  K- 뮤직 포커스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K-뮤직 포커스 포럼

일시  2013. 5.21 (화) 19:00~23:00

발제자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복합홀 및 리셉션

참석자

영국 공영방송 BBC World Service 및 Radio 3, 4 관계자, SERIOUS 기획사 관계자, 현지 음악 언론 및 학계 관계자 약 60여명  

주요 발제 내용

・ 'K-뮤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영국 내 한국 음악의 전파와 언론, 방송,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 한국 음악의 산업화   
 방향 제시

・ K-뮤직 페스티벌’의 연주자들의 다양한 영화 음악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명시, 유럽 내 한국 영화의 입지와 함께 K-뮤직   
 산업화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봄

David Jones (SERIOUS 기획사 대표)

・ 한국 방문 후 판소리에 대한 견해 변화의 계기, 자연과의 융합을 중시하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소개

・ BBC Radio 재직 시절, 1988년 서울 올림픽 시기에 한국을 방문, '판소리‘ 공연을 처음 접했으며 ‘폭포’와 같이 떨어지며    
 파도치는 자연의 소리에 매료 됨

・ 한국 음악은 가장 고대적이고 전통적인 음악에 새롭고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장르를 창출해 내는 점이 유럽관객을 이끌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함

Simon Broughton (Songline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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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한국에서 시작 된 전통과 현대의 퓨전음악 소개, 영국 내 미디어와 공연을 통한 한국 전통 음악의 전파 방향 제시

・ 방송 진행 및 무대 디렉터로서, 영국 내 세계음악을 전하는 다양한 음악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K-뮤직 소개하고,    
 끝없는 ‘실험정신’을 갖고 전통과 현대 음악을 선보이는 음악가들과 한국 전통 악기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알리는 것이  

 산업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시

Max Reinhardt (BBC Radio 3 진행자)

・ 유튜브와 온라인 중심의 ‘K-Pop'과 한류의 시작, 이후 콘서트를 통한 정기적인 노출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지의 젊은   
 K-문화 확장 현황 

・ 2012년 빅뱅의 ‘갤럭시 투어 런던 공연’의 경우 2일 공연 모두 만석을 포함하여 유럽 내 K-Pop 스타 방문 및 공연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지 K-Pop 팬들의 수요에 비해 아직 공연의 수가 부족한 편이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활동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함

Edwina Mukasa (저널리스트)

・ 세계 음악 전문가 시선으로 본 한국 음악과 연주자들의 특성, 전통과 현대음악을 조합시켜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는 한국  
 음악인들의 창의성에 대해 발제        

・ 매년 WOMEX에 한국 음악가를 초청하고 있으며, ‘거문고 팩토리’ 등 전통·현대 음악 공연이 유럽 관객들과 관계자들에게  
 점차 높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추세임 

Ben Mandelson (WOMEX 창시 대표, 음악 프로듀서)

춘하추동 사계 포럼의 일환인 ‘K-뮤직 포커스 포럼’을 계기로 각기 다른 분야의 음악 전문가들의 발제로 한국 음악의 
우수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다각화 된 토론 가능

영국 BBC 월드 서비스 및 라디오 방송, 인디펜던트지, SOAS 대학 아시안 학과 관계자 등 다방면의 현지 음악 전문가들이 
관객으로 참석하였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음악인들과의 네트워크 계기 마련

K-Pop을 넘어 국악 악기, 판소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져 새로운 한국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번 전문적인 포럼을 통해 'K-뮤직 페스티벌‘ 홍보를 나아가 새로운 장르의 한국 음악 전파의 발돋움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 됨

발제 후에 진행된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많은 관객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수년간 연구하고 애정을 쌓아 온 한국 음악에 대한 

발제자들의 논의에 관객과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포럼 및 질의 후, 한국 전통 절기 음식인 봄나물 비빔밥과 쌈밥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과 음식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홍보 계기 마련

성과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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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Youtube 채널을 통해 포럼 동영상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 포럼 주요 내용 발췌 책자로 제작하여 문화원 방문객 및 국내외 주요 문화기관 대상 배포

사후 홍보계획 

포럼 행사 사진

K-뮤직 페스티벌 홍보 영상 관람K-뮤직 포커스 포럼 발제자들

질의 및 토론 시간포럼 참관 모습

포럼 후 한식 절기 음식 리셉션을 즐기는 현지 관객들포럼 후 현지 BBC 방송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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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발제자 약력

이름 사진 약력

David Jones
・ 영국 최대 음악 기획사인 SERIOUS 대표

・ London Jazz Festival 기획자

Simon Broughton

・ 영국 세계음악 잡지 ‘Songlines' 편집장 및 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 세계적 음악 잡지 'Rough Guide to World Music' 부편집장

・ BBC 라디오 2 프로듀서, Evening Standard 음악 평론가 역임

Max Reinhardt
・ 영국 BBC Radio 3 진행자 및 세계 음악 전문 컨설턴트

・ 2009년 Tate Britain 내 Late Night Radio 행사 큐레이팅 

Ben Mandelson
・ 현 '세계음악엑스포 (WOMEX) 창단 대표

・ 세계음악 전문 레코드사 ‘GlobeStyle' 공동대표

Edwina Mukasa

・ 영국 ‘Live Magazine' 문화 편집장

・ 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 현지 The Guardians ‘K-Pop’ 관련 기사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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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제 내용

・ <조선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시점으로 본 달항아리> 소개 

・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맥락과 백자에 대한 취향 속에 나타난 백자 대호, 조선 및 근대 풍속화에서 발견되는 달항아리를   
 통해 실제적인 쓰임 유추 

・ ‘달항아리’ 어원은 근대 역사학자 혜곡 최순우 선생이 명명

・ 미학적 연구와 더불어 역사적 맥락의 연구 필요성 강조 

이수미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영국박물관 한국실 방문 큐레이터)

참석자

현지 큐레이터, 공예 예술가 및 순수예술 언론 관계자, 런던 주요 대학 도예학과 교수 및 일반관객 포함 총 65여명 

목적

・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 영국 도예계에 끼친 한국도예문화에 관한 주제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한류’ 접근
・ 도예 전문 심포지엄으로써 현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 초청 한국 도예 문화를 재조명하고, 세분화 된 문화 관객층의 참여 확대 
・ 한영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달항아리> 전시와 아울러, 현지 관객들에게 심도 깊은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 

2. 하(夏) - ‘달 항아리’ 미술전시 포럼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일시  2013.7.22 (화) 14:00~18:00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복합홀 및 리셉션

주최  한류문화산업교류재단

주관  주영한국문화원

행사명  글로벌 한류포럼 <달항아리 심포지엄>

 Moon Jar: Contemporary Translations in Britain <Symposium - Joining Hemisphere>
국문

영문

발제자  전시 참여 큐레이터 및 참여작가 포함 총 7명

・ 이수미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영국박물관 한국실 방문 큐레이터)
・ 알렉스 램블리 (리치 포터리 연구원 / Falmouth 대학 박사 과정 및 강사)
・ 사라 플랭글레튼 (독립큐레이터) 
・ 잭 도허티 (참여작가, 현 Ceramic Arts London 조직위원회장)

・ 개러스 매슨 (도예가, 참여작가)
・ 아담 뷰익 (도예가, 참여작가)
・ 아키코 히라이 (도예가,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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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결과

현지 공예 및 순수 미술 전문가들의 대거 참석으로 한국 공예에 대한 새로운 팬층 확보와 더불어 큐레이터의 학문적 연구 및 

전시 참여 작가들의 달항아리에 관련 작품 소개를 발표함으로써 전문 관객들의 이해 증진 

・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버나드 리치, 루시 리에와 달항아리> 소개

・ 생활공예품의 가치를 알리는 민예운동을 주도한 버나드 리치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선구자 루시  
 리에의 동시대 작가이지만 서로 다른 미술 운동의 양극단에 있던 두 도예가를 연결하는 달항아리 

・ 각 도예가들이 달항아리로부터 받은 영향과 공통분모에 관한 논의 

알렉스 램블리 (리치 포터리 연구원 / Falmouth 대학 박사 과정 및 강사) 

・ 김환기, 도상봉, 구본창, 강익중 등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삼은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이 회화, 사진, 설치 작품으로 재해석한  
 달항아리 소개

・ 달항아리는 한국적 미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써,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작가들에게도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 

사라 플랑글래톤 (독립큐레이터) 

・ 1960년대에 루시 리에의 스튜디오에서 본 생생했던 달항아리의 인상 소개 

・ 꽃이나 음식을 담아두던 달항아리의 일상성과 기능성을 재해석, 작가가 거주하는 영국 남부 콘웰의 바다, 녹슨 배의    
 표면등이 합쳐진 작품 세계 발표 

잭 도허티 <기능의 모호함> 

・ 웨일즈, 펨브록셔 지방의 풍경과 자연의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돌과 그 지역에서 파낸 흙으로 빚은 도예를 통해 그   
 장소만의 고유한 감정을 전달

・ 2주간 웨일즈 해안가 및 달항아리를 찍은 약 25000장의 사진을 연결하여 만든 <Earth to Earth> 대지 예술 영화 제작   
 과정 설명

아담 뷰익 <Earth to Earth: 대지예술 필름> 

・ 달항아리의 불완전함, 차고 기우는 ‘달’에 대한 직관적이고 시적인 감수성을 (시, 에세이 등)로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옮겼다는 작품 세계 소개

아키코 히라이 <오브제의 언어> 

・ 한국의 24절기 중 열 두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대서’ 소개 

・ 한국 대서 관련 풍습 소개 및 호박설기, 수박, 냉녹차 제공하여 전통 절기음식 체험 기회 마련 

부대행사

・ 영국 박물관의 한국관에 전시된 달항아리 회화 40여점과 함께 조선시대 무명의 도공과의 대화를 연극적 요소로 조합한 발표  

가레스 메손 <관용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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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시대의 ‘달항아리’가 현지 작가 및 공예 전문가들에 의해 재조명되어 다각도로 창조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모티브가 제공되어 한국 공예의 입지 재확인 계기 마련

참석자 중 한명은 루시 리에의 제자로써, 소장하고 있던 로드 스노든이 찍은 루시 리에의 초상화 중 한 점을 보여주며 

당시 루시 리에가 달항아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생생히 전달하기도 함 

발제 후에 진행된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많은 전문 관객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수년간 연구하고 애정을 쌓아 온 한국 도예에 

대한 발제자들의 논의가 강함

현지 도예가 아담 뷰익의 달항아리달항아리 심포지엄 개장

참여 작가의 달항아리 관련 연사포럼에 집중하는 관객 모습

포럼 후 연사에게 질문하는 관객들연사 후 관객과의 토론 및 질의

대서 절기 음식인 수박과 
호박설기를 즐기는 현지 관객들한국 절기 ‘대서’ 소개문과 절기 음식

포럼 행사 사진1



132013 글로벌 한류포럼 결과보고집 II.  국가별 개최 내역 및 결과

이름 사진 약력

이수미 박사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 영국박물관 한국실 방문 큐레이터

알렉스 램블리

・ 리치 포터리 연구원
・ Falmouth 대학 박사 과정 및 강사

・ Falmouth 대학 ‘21세기 예술과 디자인’ 석사 수료

사라 플랭글랜튼

・ 현 독립 큐레이터 
・ 전 리치 포터리 미술관 근무 
・ Falmouth 대학 ‘Curatorial Practive' 석사 수료

잭 도허티

・ 현 Ceramic Arts London 조직위원회장

・ 전 공예가협회 (the Craft Potters Association)

・ 2008-2013년 리치 포터리 수석 도공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가레스 메손

・ 현지 도예 작가 및 영국 공예가협회 연구원
・ 미국 제이슨 잭키스 미술과 개인전 (2011), 

 영국 블랙웰 예술관 개인전 (2007) 등 활동

아담 뷰익

・ 영국 웨일즈 출신 공예가 
・ 영국 텐비 미술과 개인전 ‘Earth to Earth' (2012), 아르헨티나 단체전   

  ’Create, Observe, Perform' 등 다수 참여

포럼 연사 약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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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코 히라이

・ 일본 태생, 현지 공예가
・ 켄싱턴 첼시 대학 강사 및 도예학과장
・ 영국 런던, 에딘버러 개인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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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프로그램3



주요 발제 내용

・ 한국 문학의 특성과 세계 속 한국문학의 발전 방안 제시

・ 한국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예술성 전개

・ 주로 학술적 혹은 개인적 관심으로 접근하나 한국 문학을 전파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

・ 한국 문학의 고유성 전파와 세계 문화 속현대 문학 발전을 위해 번역의 중요성 강조함 

Dr Grace Koh (런던 SOAS 대학 한국문학과 교수)

・ 영국 내 한국 소설 출판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안

・ 소설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어번역판 출판 준비 과정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 강조

・ 한국 문학 중 단편소설을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전파하기 위해 학문적인 접근 및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구독자를   
 겨냥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

Emmie Francis (Short Books 편집장)

3. 추(秋) - 한국문학을 말하다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사업명  K-Lit:Taking Its Place on Korean Wave

일시  2013.10.15 (화) 19:00~21:30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복합홀 및 리셉션

주최  한류문화산업교류재단

주관  주영한국문화원,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참석자

현지 주요 출판사 편집장 및 관계자, 영국박물관 관계자, 작가, 주요 대학 한국문학과 교수 및 학생 포함 총 60여명   

목적

・ 영국문화원과 공동 주관 2014년 런던북페어의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 계기 한국 문학 포럼
・ 한국문학과 세계화를 주제로 프랑스, 독일 등 타 유럽 국가에 활발히 진출되어 있는 한국문학의 예로 2014년 
 런던북페어를 기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현지 한국문학의 소개 및 확산 토론

・ 현지 발행인과 언론인들이 본 한국 문학의 현지 위치와 향후 한국문학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사회 및 발제자

 Samira Ahmed (영국 BBC, Chanel 4 앵커 및 저널리스트)
 Dr Grace Koh (런던 SOAS 대학 한국문학과 교수), Emmie Francis (Short Books 편집장), 정찬 (소설가)

사회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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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결과

영국문화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4년 런던북페어 한국 주빈국 선정 기념과 더불어 현지 출판 및 문학 관계자 관객들이 참석, 

한국 문학의 역사와 고유성을 전달함으로써 한국 문학에 대한 집중 조명 계기 마련

관객들은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보이며, 현대 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는 고전도 전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함

・ 한류의 관점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황과 

・ 음악, 드라마와 같은 한류 예술 장르와 다르게 문학은 다른 나라의 문자로 이루어져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어렵다고 제안

・ 빠름을 추구하는 자본사회에서 느림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작품의 깊이를 담아내는 번역의 
 창조성 강조

정찬 (소설가)

・ 2014년 런던북페어 한국 마켓 주빈국 선정 기념 리셉션

・ 전통 한식 (불고기 쌈밥, 두부김치 등) 문학과 함께 한식 시식 기회 마련

부대행사

포럼 관련 사진1

발제 중인 영국 출판사 편집장 Emmi FrancisK-Lit 한국문학포럼 개장

한국 소설가 정찬 발제하는 모습SOAS 대학 한국문학 교수 Grace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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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Grace Koh 

소    속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SOAS) 한국문학 교수

학    력 ・ 프랑스 아메리칸대학 문학 및 불문학 학사
 ・ 영국 옥스퍼드대학 동양학 (한국문학) 석·박사

경    력 ・ 18~20세기 동·서양 문학 관련 서적 집필 

 ・ 삼국유사 영문판 편집
 ・ 국문번역위원회 임원

Grace Koh 교수 약력

참고: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SOAS)

・ 1916년 제3세계 및 대영제국의 식민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외교관, 국가공무원, 정보원 양성을 위해 설립
・ 현재 영국 런던대학교 소속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언어, 역사, 정치, 종교, 문화,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대학
・ 총 16개 학과 200여개의 전공과목 설치
・ 2004년 ‘The Times’가 선정한 세계 대학순위 44위, ‘The Guardian’이 선정한 영국 대학 4위에 선정된 바 있음
・ 한국학 연구에 있어 영국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음(1940년대 후반)

발제자 약력2

발제자들과 문화원 및 영국문화원 관계자들포럼에 집중하는 관객 모습

포럼 후 한식 리셉션을 즐기는 관객들과 발제자들토론에 참여하는 관객들



성     명 정찬 (정찬동) 

생년월일 1953년생 

소     속 소설가 

학     력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경     력 ・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전)
  ・ 제16회 동서문학상 (2003)

  ・ 제26회 동인문학상 (1995)

주요저서 ・ 정결한 집 / 문학과 지성사 (2013)

  ・ 유랑자 / 문학동네 (2011)

  ・ 두 생애 / 문학과 지성사 (2009)

  ・ 희고 둥근 달 / 현대문학 (2006)

  ・ 광야 / 문이당 (2006)

  ・ 빌라도의 예수 /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4)

  ・ 베니스에서 죽다 / 문학과 지성사 (2003)

  ・ 슬픔의 노래 / eBook21

  ・ 별들의 냄새 / eBook21

  ・ 그림자 영혼 / 세계사 (2000)

  ・ 시인의 시간 / 내일을 여는 작가 (2000)외 다수

소설가 정찬 약력

홍보 포스터 시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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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프로그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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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제 내용

・ 영국 영화 산업 증진을 위한 영국문화원의 지원 정책 소개: 
 신인 감독,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국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영국 단편영화의 세계 영화제 참여 및 출품 지원, 영국의 영화 관련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배급사, 세계 영화제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국 영화의 세계화 및 대중화 증진 등

Briony Hanson (British Council Film 디렉터)

・ 영국 영화 배급 및 세계화를 위한 영국영화협회의 정책 소개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내 영국 영화의 배급 현황. 미국 대규모 제작사와의 합동영화를 제외한 순수 영국영화의 배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Isabel Davis (Head of International, British Film Institute)

4. 동(冬) - K-Film Talk - 한국영화를 말하다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사업명  K-Film Talk: 한국영화를 말하다

일시  2013.11.12 (화) 16:00-18:30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복합홀 및 리셉션

주최  한류문화산업교류재단

주관  주영한국문화원

참석자

현지 영화 제작 및 배급 관계자, 평론 및 언론가, 한국 영화 관객 포함 총 60여명  

목적

・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 계기 한국과 영국 영화 관계자 대거 참석, 영국 및 유럽 내 한국 영화 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대표 한류 콘텐츠로써의 실질적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할리우드 외 영국 공동제작 유치 및 판권 수출 등에 대한 토론

・ 영국 및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2%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분야의 증가 추세에 따라 각종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산업 발전 방향 제시 

사회 및 발제자

 Tony Rayns (아시아 영화 평론가)
 강우석 (영화감독), 김성수 (영화감독), 오동진 (평론가), Briony Hanson (British Film Council 디렉터),  
 Isabel Davis (Head of International, British Film Institute), Alex Stolz (Head of Distribution)

사회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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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결과

영국영화협회, 영국문화원 디렉터 등 영화 산업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양국의 영화 제작 및 배급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양국 영화 시장의 이해를 높임

한국 영화의 제작, 배급, 한류의 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제를 통해 영국 영화관련 및 한국 영화 팬들의 청중에게 한국 

영화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 마련

현지 영화 관계자 관객들이 참석, 관객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보였으며, 

이후 한국과 영국의 영화에 대한 추가 

・ 영국영화 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제작되는 영화의 배급을 위한 영국영화협회의 프로그램 소개

・ 영국 내 다국적 영화의 배급을 통한 현지 영화 산업의 발전의 이점과 일반 관객들의 영화 문화 및 전문성 상승 강조

・ 영국 제작 및 감독 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조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영화제 및 세계 시장 대상 배급에     
 주력하도록 지원 함 

Alex Stolz (Head of Distribution, British Film Institute)

・ 지난 30여년간의 감독으로써의 활동을 통해 느낀 한국영화 산업의 역사와 현황을 전달

・ 한국영화 발전에 미치는 한국영화의 수출 및 한류의 영향

강우석 (영화감독)

・ 한국 영화의 ‘한류’ 현상과 한국영화의  세계 문화의 혼합성에 대한 견해 발제

・ 국제영화와 합작 영화 제작 시 시스템의 차이로 상업 및 예술적으로 성공률이 저조하지만 미국영화 이외에 유럽영화와도  
 다양한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한국 영화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 

・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개성을 가진 영화적 상상력과 자본, 인력 등 다양성과 불협화의 갈등 과정도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강조

김성수 (영화감독)

・ 한국영화의 발전과 정치 및 사회적 변화의 영향의 긴밀성 강조하며, 

・ 한국 영화산업 발전의 주요 요소는 표현의 자유와 기술의 자유이며, 1990년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

오동진 (평론가)

・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 계기 ‘K-필름 토크’ 한식 리셉션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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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사 사진1

<발제 중인 영국문화원 필름 디렉터 Briony Hanson><K-Film Talk 포럼 발제자들>

<발제중인 오동진 평론가(좌), 김성수 감독, 강우석 감독><영국영화협회의 Isabel Davis>

<포럼에 집중하는 관객들의 모습><K-Film Talk 발제자들과 관객들의 Q&A>

<포럼 후 발제자와 관객들의 리셉션 모습> <포럼 후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



일본2

주요 내용

‘일본에서 한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일본 및 세계 속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연했음

일본에 한류 붐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중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들의 마음 속의 고독감이나 공허감을 

메워 주고, 이 드라마의 주연인 ‘욘사마’(배용준)는 주부들에게 살아가는 기쁨과 사랑하는 기쁨을 느끼게 했음으로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는 한국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갈구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음

한류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에도 통하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석권하였고 아시아의 마음, 아시아의 육체, 아시아의 

영혼이 세계에 통용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고, 현재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는 싸이, 소녀시대, 

장근석, 뽀로로 등을 예로 들으면서 소개했음

또한, 현재 일본에서의 반한류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그들은 왜 개인이 좋아해서 즐기고 있는 한류를 국가와 연결시켜 

매국노라 부르며 비난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으며, “한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 않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아시아의 통합을 방해한다”며 일본의 반한류 운동에 경종을 울렸음

강연회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으며, 이어령 전 장관의 유머러스한 이야기와 모습에 시종일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좋은 분위기로 강연회가 진행되었음

1. 강연회: 한류 10주년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글로벌 한류포럼 2013 - 강연회 “한류, 문화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시  2013. 7. 5 (금) 19:00~21:00

장소  한국문화원 한마당홀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협력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한류 10주년 실행위원회

강연자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 초대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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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사 사진1

관람자 접수관람자 접수

행사장 풍경행사 현수막

강연회강연회

강연회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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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 1. 2013 글로벌한류포럼_일본_이어령 강연회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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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고 타쯔야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화정보관련산업과장〔미디어콘텐츠과〕)

문화와 산업 교류가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 
(한류의 성과와 미래)

김영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ADOKAWA의 글로벌 전략
구로스 노부히코

(주식회사 KADOKAWA 해외사업총괄본부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실 실장)

주제 발표자

제 1부   기조발표

제 2부 토론   공개 토론회 ‘한일 콘텐츠 공생을 위한 협력 가능성과 전망

김영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구로스 노부히코  (주식회사 KADOKAWA 해외사업총괄본부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실 실장)

요코타 히로시  (한류 10주년 실행위원회위원장, SPO이사)

다니구치 하지메  (에이벡스 뮤직 퍼블릭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장)

나카무라 이치야  (게이오 기쥬쿠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연구과 교수)

패널리스트

사회 및 진행

2. 심포지엄: 한일 콘텐츠 공생을 위한 협력과 글로벌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글로벌 한류포럼 2013 - 심포지엄 “한일 콘텐츠 공생을 위한 협력과 글로벌”

일시  2013. 7. 26 (금) 18:00~21:00

장소  한국문화원 한마당홀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협력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한류 10주년 실행위원회, 한류발전협의회



자체 평가

이번 강연회 및 심포지엄 행사에는 주재국 유력 한류 비즈니스 관계자와 주요 언론사들이 다수 참가하는 등, 주재국의 한류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또한, 향후 한류 콘텐츠 비즈니스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많이 참고가 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주재국 

한류 확산과 한일 문화교류 촉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되었음

주요 내용

제1부 기조발표에서는 경제산업성 사고 과장이 현재 일본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70억엔 규모의 “쿨재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한일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협조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하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이사는 콘텐츠사업의 해외 진출을 이제 어느 나라의 콘텐츠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콘텐츠가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제 콘텐츠와 IT의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로컬 IT기업이 많은 

한중일이 해외시장 공략하기 위한 플렛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언하였음

KADOKAWA 구로스 실장은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문화 및 시장과의 융합에 의한 독자적인 로컬 콘텐츠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향후 한류 콘텐츠 비즈니스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많이 참고가 도리 

기조발표를 하였음

제2부 패널디스커션에서는 향후 한국과 일본이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공생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 공동 제작이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기반 구축과 저작권을 비롯한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토론이 

집중되는 등, 앞으로의 한류 확산 및 한일 문화교류 촉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되었음

요코타 히로시 

작년에 한일간에서 일어난 역사 및 영토 문제 때문에 현재 일본 내 한류 비즈니스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내 한류비지니스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한류 10주년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일본에 수입된 1,200편 한국드라마 중에서 최우수상을 정하기 위한 투표 사업을 추진중이며, 향후 다양한 한류 

관련 사업을 개최해나갈 예정임

다니구치 하지메

일본은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서 해외에 진출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이 앞서 가 있는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참고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경쟁관계 아닌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의 공동 제작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김영덕

현재 한일 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적인 콘텐츠 행사를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같이 개최하면서 아시아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또한, 콘텐츠의 판매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유호 활용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비롯하여 제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부가가치가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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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1

관람자 접수

행사장 풍경

주최자 인사: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심동섭 원장

기조발표 1: 사고 타쯔야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문화정보관련산업 과장

기조발표 2: 김영민 SM엔터테테인먼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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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3: 구로스 노부히코 (주) KADODAWA 해외사업총괄본부 해외사업본부장실 실장

패널 디스커션

패널 디스커션

패널 디스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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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3

주요 논의 내용 

한국과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국제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토론

각국의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가간의 영화산업의 진흥 방안과 협력관계 

방안 모색

양 국가 영화산업의 모체와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조명하여 국제사회로 나아가기위한 방안 모색

필리핀과 한국영화의 국내·국외 배급 체계와 제작과정들에 대해 공유하고 영화산업의 확산 및 배급의 판로개척 및 

진흥방안 모색

한국과 필리핀 영화산업의 접목과 협력방안 모색을 통한 양국가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과 방안 모색

성과 및 결과

한류포럼 (한국영화와 필리핀 영화의 현재와 협력)을 통한 양국 영화산업의 현재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으로 양국 

상호간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양국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

드라마, K-POP 등으로 형성된 필리핀 한류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산업으로의 대중 확산과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한류의 유지와 확산 위한 중·장기적 홍보에 기여

필리핀 주요 미디어매체 관계자, 영화 비평가 그리고 영화감독 등 영화와 관계된 주요인사의 참석과 한국초청 인사와의 

만남을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필리핀으로의 향후 진출에 이바지하고 한국 영화산업과 필리핀영화산업의 협력관계

형성에 이바지함  

포럼과 함께 실시한 한국도서, 영화 DVD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포럼에 참가한 영화관계자 및 참석자에게 한국영화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2013 한류 포럼: 한국·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와 교류 방안

일시  2013. 9.17 (화) 9:00~15:00

장소  마닐라 호텔 판당고 (Pandanggo) 홀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주관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

발제자, 언론사 관계자, 학계 관계자, 영화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등 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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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홍보계획 

온라인 홍보: Youtube, 문화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포럼 영상, 자료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 포럼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책자로 제작하여 문화원 방문객 및 국내외 주요 문화기관 대상 배포

필리핀 영화 배급사, 영화 관계기관, 한국 내 영화제작사 및 영화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 주요 내용을 발췌 및 배포하여 

향후 한국과 필리핀의 영화산업 발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한류 포럼 참석자

총계
179명

발표자
12명

참석자
127명

미디어 관계자
27명

자
직원 및 

행사진행요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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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프로그램

커피 브레이크 (10분)

시간 양 국가 연주

첫 번째 패널 주제   필리핀 영화산업

행사 프로그램

09:00-09:25
환영사

주필리핀 대사관 이혁 대사

09:25-09:30 행사진행 소개

09:30-09:35

첫 번째 패널 발제자

Jonathan Eli A. Libut 교수
산토 토마스 대학 문학예술 교수

09:35-09:50

“인도” 영화로부터 조명된 필리핀 영화의 역사적 반영

Patrick F. Campos 교수
필리핀대학 영화 협회 교수

09:50-10:05

영화산업과 정부

Dr. Rolando B. Tolentino
필리대학 영화협회 임원, 필리핀 영화발전 심의회 임원

10:05-10:15

제안 및 건의

Mr. Tito Genova Valiente
가와드 마누누리 펠리쿨랑 필리피노 (Gawad Manunuri ng Pelikulang) 위원장

10:15-10:30 공개토론

1



세 번째 패널 주제   한국과 필리핀간의 협력 분야

점심 식사 (90분)

시간 양 국가 연주

11:05-11:20

부천영화제의 경험

Mr. Ato Bautista  
영화감독

11:20-11:35

한국 영화산업의 현재와 국제사업의 반영사례

정태선 부장

CJ E&M 베트남 영화사업 담당  

11:35-11:45

제안 및 건의

Ms. Isabel de Leon 편집장
라이프스타일 (Lifestyle) 및 마닐라 볼레틴 (The Manila Bulletin) 편집장

13:30-13:35

세 번째 패널 발제자

Mr. Jade Castro  
영화감독, 작가

두 번째 패널 주제   한국영화산업

10:40-10:50

두 번째 패널 발제자

배경민 교수

필리핀 대학 한국어 강사  

10:50-11:05

한국영화산업의 현재와 영화장려 정책

박희성 팀장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정책조사팀장

11:45-12:00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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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종료

14:05-14:15

제안 및 건의

Jag Garcia 대표
데 라샬 대학 (De La Salle-Saint Benilde) 디지털 영화제작 대표

13:35-13:50

아시안 프로젝트 마켓과 아시안 영화

Mr. Pepe Diokno
영화감독, 작가, 영화제작자

13:50-14:05

국제 협력 

김형준 대표

영화감독, 주식회사 한맥문화 대표

14:15-14:25 공개 토론

14:25-14:35 

총평 및 폐회사 

황성원 원장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원장

14:35-15:00 발표자 상장 수여식

포럼 발표자 약력

이름 사진 약력

Jonathan Eli Libut 
교수

・ 산토토마스 대학 (University of Santo Tomas)과 
 라샬 (De La Salle University-Manila) 대학 (마닐라캠퍼스) 문학역사학 강사

・ 한국 카톨릭 대학 국제 언어교육 센터 교육 보조강사로 근무
・ 산토토마스 대학 아시안학과 졸업
・ 한국 카톨릭 대학 국제관계학 졸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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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o Genova Valiente 
대표

・ 가와드 마누누리 낭 페리쿨랑 필리피나
 (Gawad Manunuri ng Pelikulang Pilipino) 영화비평가 협회 대표

・ 아테네요 데 나가 대학 (Aten대 De Naga University) 

 비콜 역사와 문화 위원회 감독 

・ Business Mirror 예술매체 비평가

배경민 강사
・ 필리핀 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한국어 강사

・ 숙명여자대학 한국문학과 졸업

Ato Bautista
감독

・ 영화감독 24여편 제작, 대표작으로 “Sa Aking Pagkakagising mula sa 
 Kamulatan (My Awakening from Consciousness), 
 Blackout, Carnivore, Di Natatapos ang Gabi (The Night In�nite) 

・ 10회 시네마닐라 영화축제에서 최고의 감독상 수상

정태선 부장

・ CJ E&M 베트남 영화사업 담당

・ (주) 엠바로 대표이사 역임 - CJ E&M과 네이버 JV

・ CJ Entertainment 배급 및 부가판권 담당

이름 사진 약력

Patrick Campos 
교수

・ 필리핀 대학 영화 협회 임원
・ 필리핀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교수

・ 필리핀 대학 영화와 영상음향매체 학과 졸업

Dr. Roland Tolentino 
교수

・ 필리핀 대학 대중매체 대학 학장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 대학 영화협회 임원
・ 필리핀 영화진흥 위원회 임원



Pepe Diokno
감독

・ 26살 영화감독, 작가, 영화제작자
・ “Engkwentro-2009” 대뷔작 (최고의 대뷔작 상 수당)

・ 대통령 상 수상 (Ani Ng Dangal award-2010)

・ 프랑스 정부 지원으로 제작한 “Above the Clouds” 홍보영화 감독. 

・ 필리핀 스타 (Philippine STAR) 컬럼리스트

김형준 대표

・ 주식회사 한맥문화 대표 
・ CJ E&M 주식회사 상임고문 역임

・ 주식회사 다인필름 대표 역임
・ 영화 “실미도” 감독

Jose Antonio Garcia 
대표

・ 라샬 대학 (De La Salle-College of Saint Benilde)

 디지털 영화제작 프로그램 위원장 

・ 방송 & 영화 역사학과 및 영화, 비디오 제작학과 교수 

MS. ISABEL DE LEON 
편집장

・ 라이프 스타일 (Lifestyle Editor) 편집장

・ 마닐라 볼레틴 (The Manila Bulletin) 저널리스트

Jade Francis Castro 
감독&대표

・ 작가, 영화감독, Origin8 Media (영화 제작, 마케팅 및 배포 회사) 대표

・ 독립영화 “Endo-2007”

・ “My Big Love-2008”, "Zombadings 1: Patayin sa Shokot si Remington

 -2011", "My Kontrabida Girl-2012". "Juana C. The Movie-2013", 

 "My Lady Boss" 영화 다수의 영화 제작



포럼 행사 사진

포럼 발표자 발표 및 토론포럼 발표자 토론

주필리핀 대사관 이혁대사 환영사한류포럼 참석자 접수

발표자와 함께포럼 질의응답 및 참관 모습

3

한류 포럼 제작물

초청장 (105 x 148 mm)포스터 (70*102cm)

배포용 KOFICE USB배포용 한류포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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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디어 보도자료 

September 06, 2013

ManilaBulletin 

http://www.mb.com.ph/2013-hallyu-forum-to-focus-on-�lm-cooperation-between-korea-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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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디어 보도자료 

September 18, 2013

DZRH

September 19, 2013

ManilaBulletin
www.mb.com.ph/ambassador-lee-urges-philippine-korean-collaboration-in-�lm-dr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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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디어 보도자료 

September 20, 2013

Manila Bulletin
http://www.koreaobserver.net/2013/09/government-support-helps-growth-o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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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디어 보도자료 

September 23, 2013

Manila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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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4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아름다운 한국의 음식문화

일시  2013. 10.26 (토) 14:00~20:00

발제자 

장소  대우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관  주베트남한국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 베트남 요리 전문가 및 조리학과 학생, 한인회, VTV, Hanoi TV, VTC, 베트남 연합통신 등 (총 250여명)

・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장)
・ 황밍캉 (하노이 관광전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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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대중문화중심의 한류를 한국음식, 한복 등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소개를 통해 보완하고 새로운 한류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베트남에서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식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한식에 대한 고품격 이미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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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전, 막걸리 시연회 

・ 김치전 팀별 체험, 심사 및 수상

・ 만찬 및 축하공연

2부 시연회 및 체험 

 아름다운 한국의 음식문화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베트남사람의 눈으로 본 한국음식

 황밍캉 교수 (하노이 관광전문대학교 교수)

 250명

1부 주제 발표 

주제

참석 인원

주요 내용

・ 한국의 궁중음식 및 술 전시
* 한국 음식 모형 25가지

전시회

주요 행사 사진

베트남인이 사랑하는 한국음식 best20 
레시피 북 (베트남어)리플렛 

행사 리플렛 및 한국음식 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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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주 대사, 박낙종 원장, 윤숙자 교수전대주 대사음식 전시회 전시 관람하는 베트남인수 전시 관람하는 베트남인

막걸리, 김치전 시연 한국문화원 직원들 기념사진한국문화김치전 체험해보는 참가자들

행사 주요장면2

성과 및 결과

한국음식을 주제로 한 한류포럼을 개최하여 베트남인에게 한국 음식의 특징과 맛, 멋을 알리고,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확산하는데 기여

베트남인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드라마 ‘대장금’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 특히 궁중음식에 대한 소개로 한국음식을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베트남 요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비교하여 한국 음식의 접목 가능성과 향후 베트남 음식의 발전을 

고려하는 기회가 됨

베트남인에게 막걸리와 김치전 시연회를 통해서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한국음식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유도함

사후 홍보계획 

온라인 홍보: Youtube 채널을 통해 포럼 동영상 업로드

언론보도: 베트남 현지 신문 및 방송사, 한국 연합뉴스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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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 2013 글로벌한류포럼_베트남_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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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5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일시  2013.11.8 (금), 18:30~21:00

장소  조지워싱턴대학 강당 (Jack Morton Auditorium GWU)

목적  Social Interface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한류확산을 되짚어보고 다가올 한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류 네트워킹 방안 모색

주제  Hallyu Live!: The Future of Korean Wave

주최  워싱턴한국문화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지워싱턴대학

대상  대학생, 한류동아리, 한류 전문가 등 300여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Je� Benjamin (Billboard 칼럼리스트)
・ Min Kim (Dramafever 개발자)

・ Christian Oh (Kollaboration DC 운영자)
・ Dave Tauler & Natalie White (K팝 뮤지션 및 편곡자)

주요 행사

・ Dave Yoon 밴드: 2013년 Kollaboration DC 우승자

・ CoCo Avenue: 2013 문화원 K팝동영상공모전 1등

K팝 공연

강연자

・ 나인뮤지스: 이유애린 (Erin)과 이샘 (Lee Sam)

한류스타 화상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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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연 내용

추진 내용

・ 한류포럼 및 한류네트워크용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운영: 
 한류스타 플래시몹, 한류포럼 참가예약, 포럼에 대한 의견 등을 소통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매체 활용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

・ 한류 네트워킹 캠페인: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리더들의 추천으로 분야별 인적 네트워킹 

・ 차세대 리더 그룹 및 워싱턴인근대학교 한인학생회와 협력: 
 Kollaboration, Meet Up(Annyong), NetKAL, 세종소사이어티, 미주유학생모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SAIS),     
 아메리칸대학 KSA, 조지워싱턴대학 KSA, 조지타운대학 KSA, 조지메이슨대학 KSA, 메릴랜드대학 KSA 등 

한류 네트워킹 추진

・ Crystal S. Anderson: Elon대 교수 및 K팝 블로그 운영자

・ Paul Worsham: 워싱턴 최대 한류 meetup group 운영자 

한류 전문가 평론 (별첨: 에세이 2편)

・ 워싱턴문화원장 축하인사말, 한류스타 축하동영상 (샤이니, 나인뮤지스), 한류전문가 인터뷰 (크리스찬 오), 문화원 동영상  
 공모전 영상자료, 한류관련 영상자료 등

Introduction Video 제작 (20분)

・ I♥Hallyu가 새겨진 머그컵 제작,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

・ 행사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G드래곤, 미쓰A, 원더걸스, 동방신기, 2NE1 가수들의 사인음반을 경품으로 제공

기념품 제작 및 경품 이벤트

다양한 온라인 언론매체 유경험자로 현재 빌보드닷컴, 야후보이스, 롤링스톤 등에 케이팝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미국 
내에서 한류의 위상과 한류스타 가수들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제프 벤자민은 한류포럼에 첫 연사로 
강단에 올라, 처음 인터뷰를 한 원더걸스에 대한 에피소드로 말문을 열었다. 케이팝 인기 이유에 대해 벤자민도 유튜브를 
꼽았다. 며칠 전 소녀시대는 Miley Cyrus, Lady Gaga, Justin Bieber 등과 경쟁했지만, 결국 올해의 유튜브 비디오 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용자(네티즌)들이 새로운 한류 팬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하나의 성공비결로, 케이팝가수들은 수년씩 연습해서 음반을 내고, 매주 음악 
프로그램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한류를 응원할 것이며 케이팝은 벌써 하나의 
문화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youtu.be/_DU5SF1dSjM)

Je� Benjamin

DramaFever는 전 세계로 자막이 포함된 한국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DramaFever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민킴은 강연을 통해, 미국에서 한류를 접하는 
방법이 진화해 이제는 컴퓨터, 모바일, TV 등으로 한국과 같은 시간에 시청이 가능하다. DramaFever 한류팬이 무려 8만 
명이나 된다. 90년대는 교포들만 보던 한국드라마를 이제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다. 전체 고객의 3 / 4이나 된다고 
설명했다.이제 K-드라마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K-드라마의 미래는 밝다고 호평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드라마가 할리우드 드라마처럼 다양한 장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youtu.be/Id8Peya4qeo)

Min Kim



재미 교포들의 예능 등용 행사인 Kollaboration DC의 운영자다. 그 외에도 메릴랜드대학 동아시아 수업을 가르치거나, 
한국축제, 아시아 영화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찬 오의 강연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사람들은 보통 

한류라고 하면 드라마, 영화, 음악을 떠 올린다. 하지만 그는 한식도 빼놓을 수 없는 한류다. 그는 영화, 음악, 드라마 등 90

년대부터 2010년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대적으로 장르별로 설명을 해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덕분에 전망이 좋다고 밝혔다. (http://youtu.be/dTINukckkjg)

Christian Oh

30개 이상의 악기와 한국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2003년부터 밴드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에 앞서 Dave Yoon과 
오프닝 공연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케이팝을 접한다며, 그는 96년 한국인 

교회에서 ‘인기가요’를 접하게 되었으며 그때 HOT를 알게 되었다. 해가 갈수록 케이팝은 점차 커졌고, 이제는 소녀시대가 

David Letterman 토크쇼에 나오게 되었다며, 케이팝 등 한류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http://youtu.be/ikp-_CKyWBw)

Dave Tauler

유투브 ‘pumashock’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계 가수이자 프로듀서이다. 소녀시대를 커버댄스하여 한국 SBS, MBC 
등에 출연한바 있으며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강연에서 본인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배경과 함께 한류가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류는 인터넷 기술 발달과 다양한 소통으로 한 단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http://youtu.be/EYs03xxU_0c) Dave Tauler와 Natalie White는 함께 공연도 선보였다. (http://youtu.be/GUxthtylUzA)

Natalie White

9Muses는 9인조 여성 케이팝 그룹이다. 스타제국이 소속사이며 2010년에 데뷔했다. 이날 스페셜 게스트로 나인뮤지스 중 
이유애린 (Erin)과 이샘 (Lee Sam)이 화상채팅을 통해 워싱턴 팬들을 만나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로, 케이팝은 대중적인 음악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다. 또한 

많은 연습량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Gun’이라는 곡에 나오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라는 춤을 방청객과 다함께 
배워보기도 했다. (http://youtu.be/ilk4ztA8uos)

나인뮤지스

Dave Yoon, William Kim, Michael Baek은 조지워싱턴대학 학생이자 K팝 뮤지션, Dave Yoon은 ‘위대한 탄생’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올해 Kollaboration DC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오프닝 공연으로 강남스타일, 이 노래, Here I Am 등을 
노래했다. (http://youtu.be/HrI60ZS1UNo)

Dave Yoon밴드 K팝 공연

워싱턴문화원에서 주최한 동영상 공모전에 우승을 2년 연속한 실력 있는 팀이다. 케이팝 커버댄스 5인조 흑인 여성 

그룹으로 파워풀한 오프닝 공연을 선사했다. (http://youtu.be/mVnaXQTrUPs)

CoCo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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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류포럼은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 (TED방식, 4명의 한류 전문가)하였으나, 올해 추가된 사항은 
‘한류 인적 네트워킹’, 즉 워싱턴 인근 한류 전문가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한 한류확산

2013 한류포럼은 공연과 강연으로 구분, 다양한 볼거리와 재밋거리를 위해 케이팝 공연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콜라브래이션

DC 및 DC동영상공모전에서 우승한 美현지 뮤지션들로 구성

포럼의 주제인 Hallyu Live!를 반영하여 한류스타와 함께 하는 팬미팅을 화상채팅 (온라인, Live)방식으로 채택, 방청객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스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홍보 실적

・ Billboard (11.6): Nine Muses to Hold Live Video Q&A at Global Hallyu Forum 2013 in Washington D.C.       
 http://www.billboard.com /articles/columns/k-town/5778278/nine-muses-to-hold-live-video-qa-at-global-hallyu
 -forum-2013-in

・ WashingtonPost: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http: //www.washingtonpost.com/gog/misc-events/global-hallyu-forum-2013-hallyu-live,1267677.html

・ 미주중앙일보 (11.7): 글로벌 한류, 현상과 미래 진단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105691

・ 미주조선일보 (11.7): “2013년 글로벌 한류포럼” 열린다 http://chosunilbousa.com/ninfo.cfm?id=27551

・ Eventbrite: The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The Future of the Korean Wave           
 http://www.eventbrite.com/e/the-global-hallyu-forum-2013-hallyu-live-the-future-of-the-korean-wave-tickets
 -9130055241?a�=es2&rank=10&sid=e31c15d7468711e398fa12313b01392c

・ 247 Asian Media: Nine Muses Added To Special Guest Lineup At Global Hallyu Forum           
 http://24-7kpop.com/2013/11/07/nine-muses-added-special-guest-lineup-global-hallyu-forum/

・ DC LinkTank: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http://events.linktank.com/event/global_hallyu_forum_2013_hallyu_live

・ Meet Up (Annyong):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http://www.meetup.com/koreans/events/144621802/

사전 홍보 실적

・ 연합뉴스 (11.9): 美워싱턴서 한류바람 점화…'글로벌 한류포럼' 열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1/09/0608000000AKR20131109002100071.HTML

・ 세계일보 (11.13): 美워싱턴서 한류바람 점화…'글로벌 한류포럼' 열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3/20131113006906.html

・ 연합뉴스 (11.9): 칼럼니스트 벤저민 "케이팝은 이제 하나의 문화“                 
 http://www.yonhapnews.co.kr/entertainment/2013/11/09/1104000000AKR20131109038400071.HTML

・ 한국일보 (11.9): 칼럼니스트 벤저민 "케이팝은 이제 하나의 문화“                 
 http://news.hankooki.com/lpage/entv/201311/h20131109153146133460.htm

・ 미주한국일보 (11.9): 워싱턴서 한류바람 점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823083

사후 홍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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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문화외교: 예술·기업·시민사회의 정치와 의미’를 주제로 외교관과 미국대학 내 한인 교수들이 모여, 문화예술·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정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소통해왔나에 초점을 맞춰 토론회를 개최

・  안호영 주미대사, 케더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 김경현 교수 (UC 어바인), 벤 빈슨 (GW 학장), 캐터린 문교수 (웰슬리대),  
  박윤식 교수 (GW), 데이나 태순 보지스 교수 (GW), 이지영 교수 (아메리칸대)가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

2013 글로벌 한류포럼은 조지워싱턴대 콜로퀴엄과 공동 추진

2013 글로벌 한류포럼 연계사업으로 워싱턴DC 일원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류 네트워킹 이벤트인 Hallyu Night!
(12.18일, 예정) 행사를 개최

기대 효과

글로벌 한류포럼은 워싱턴DC지역에 적합한 한류행사로, 한류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 한류를 내다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류에 관심이 있는 워싱턴DC 일원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류 네트워킹 캠페인을 통한 한류확산

주요사진 및 행사 포스터1

CoCo Avenue 공연Dave Yoon 밴드 공연

Min Kim 강연Je� Benjamin 강연

Natalie White 강연 및 방청객 모습Christian Oh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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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Tauler & Natalie White 공연Dave Tauler 강연

강연자 및 원장님 기념촬영나인뮤지스와 화상채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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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Yoon, Kollaboration DC 2013 Winner

CoCo Avenue, K-Pop Cover Group

9MUSES

“K-Pop's Global Fanbase: Divided or United?”
Je� Benjamin, K-Pop Columnist, Billboard

“Korea On-Demand”
Min Kim,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DramaFever

“TheDigitalAgeofHallyu:  Korean Wave's Transition to the Web”
Christian Oh, Executive Director and Co-Founder, Kollaboration DC

Dave Tauler, Music Group & Natalie White (Pumashock), Singer, Songwriter, Producer

OPENING PERFORMANCES

RESENTERS

SPECIAL GUEST CONVERSATION

SPECIAL COMMENTARY ARTICLES

“Where The Wave Washes Tomorrow: Thoughts on the End of the Beginning of Hallyu”
Paul Worsham, Founder, Fun Korean Waves Meetup Group

“NowThatWe’veFoundLove,WhatareWeGoingToDoWithIt?:
Future Directions for Hallyu Korean Popular Culture”

Crystal S. Anderson, PhD, Elon University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The Future of the Korean Wave

November 8, 2013  6:30 pm
Jack Morton Auditoriu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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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국문화원, 2013년 글로벌 한류 포럼 개최
- Hallyu Live!: 한류 오늘과 내일 -

2013.11.8 (금), 18:30~20:30   조지워싱턴대학 젝 모튼 강당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원장: 최병구)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및 조지 워싱턴大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 30분 조지 워싱턴大 

캠퍼스 젝 모튼 강당에서 ‘2013 글로벌 한류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벌 한류포럼’은 ‘Hallyu Live!’를 주제로 한류 전문가들을 초청해 테드 (TED)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포럼에는 빌보드 K팝 칼럼리스트 제프 벤저민 (Je� Benjamin), 드라마 피버 (DramaFever) 운영자 김 민, 콜라브라이션 DC 운영자 

크리스천 오 (Christian Oh), 그리고 워싱턴 DC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K팝 뮤지션 데이브 톨러 (Dave Tauler)와 나탈리 화이트 (Natalie 

White)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포럼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인터페이스 (Social Interface)를 통한 한류 확산 현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류의 미래 발전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원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한류에 관심이 있는 DC 일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류 네트워킹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럼 특별 행사로 K팝 걸그룹 나인뮤지스 (9muses)와 화상 채팅 방식을 통한 팬미팅이 열립니다. 올해 KollabrationDC에서 우승한 데이비드 

윤과 문화원 주최 2013 K팝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승한 여성 5인조 코코 애브뉴 (Coco Avenue)의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팝 가수들이 사인한 음반이 제공됩니다.

참가는 www.KoreaCultureDC.org에 사전예약을 통해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facebook.com/KoreaCultureDC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와 함께하는 한류포럼

나인뮤지스 (9muses)는 온라인을 통해 한류팬들과 화상미팅을 합니다.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팬들이 K팝과 한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화상채팅에 참가한 5명에게는 나인뮤지스의 사인음반이 선물로 증정됩니다. 

나인뮤지스는 9인9색 9인조 걸그룹으로 2010년 데뷔해 올해 첫 정규앨범 (프리 마돈나)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K팝 가수 샤이니는 “미국에서 한류는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축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행사 참가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사인음반을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강연자

제프 벤자민 (Je� Benjamin)은 빌보드 케이팝 칼럼인 K-Town에서 활동 중이다. Fuse.tv, Rolling Stone, BuzzFeed, Radio.com, Popdust, 

AllKpop 등 온라인 언론매체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류스타 가수 싸이 미국진출 할 때 음반 계약 특종을 잡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문

보도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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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Global Hallyu Forum 2013: Hallyu Live! 

・ When  Friday, November 8 @ 6:30-8:30 pm

・ Where Jack Morton Auditoriu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80521stSt.NW,WashingtonDC20006

・ Who Guest presenters and performers, K-Pop stars 9MUSES 

・ Hosts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Spons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ow Free RSVP via www.KoreaCultureDC.org 

(WASHINGTON): The Global Hallyu Forum 2013 returns to the campus of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n November 8 with a full 

lineup of entertaining, insightful, TED-style guest presentations on Hallyu, the Korean Wave of pop culture, hosted by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As a special guest, K-Pop superstar group 9MUSES will take part in a live video chat with the audience at the 

forum. 

Now in its second year, the 2013 Forum looks at the future of Hallyu, the online community, and digital media. In-person guest speakers 

include Je� Benjamin, K-Pop Columnist for Billboard; Min Kim,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for DramaFever.com; Christian Oh, Execu-

tive Director and Co-Founder of Kollaboration DC; and local K-Pop celebrities Dave Tauler of the Dave Tauler Music Group and Natalie 

White, aka Pumashock, K-Pop singer and YouTube sensation. Plus, special performances by K-Pop cover group CoCo Avenue and Dave 

Yoon, winner of Kollaboration DC 2013. 

In the format of the popular TED talks, presenters will o�er dynamic, condensed talks on di�erent aspects of the Korean Wave, including 

the growth of Korean pop music, cinema, and episodic dramas, as well as the role of digital media, industry collaborations, and the online 

fan community. Presentations will incorporate multimedia and a few live performances. 

Guests can RSVP for free at www.KoreaCultureDC.org and join the conversation via the KCC Facebook group, shaping the discussion as 

additional details are announced. 

영문

김민 (Min Kim)은 DramaFever 운영자다. DramaFever는 전세계로 자막이 포함된 한국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들을 유포하는 온라인 비디오 

전문사이트다. 그는 Reclip.It의 공동 창시자였으며, Anytech Meetup을 뉴욕에 창립, 현재 250그룹 이상의 한국계 사업가들을 돕고 있다. Kim

은 한국에서 태어나 LA에서 자랐으며,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다.

크리스찬 오 (Christian Oh)는 재미 아시안들의 예능 등용 행사인 Kollaboration DC의 이사이자 공동 설립자다. 그는 KollaborationDC 외에도, 

메릴랜드주립대학에서 동아시아 수업을 가르치거나, 한국축제, 아시아 영화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미사회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상,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공부하였다.

Dave Tauler는 30개가 넘는 악기를 연주하고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하다. 17살부터 한국교회를 다니게 되어 자연스레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2003년, 밴드 리더 및 가수 김범수의 코러스 제의를 받으면서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었다. 지난해, Dave Tauler Music Group이 

미국밴드로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케이팝 공식 커버를 맡은 바 있다.

Natalie White는 유튜브에서는 ‘pumashock’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계 가수, 편곡자 겸 프로듀서다. 유튜브 채널에 케이팝 커버 및 

리믹스를 통해서 20,000명의 구독자 및 조회수 760만명 이상의 팬이 있다. 지난 2009년 그녀의 리믹스로 재구성된 소녀시대의 “gee”가 SBS 

스타킹에 출연하였으며, 270만명의 시청자들을 모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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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Hallyu Forum 2013 i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21stHahnMoo-SookColloquiumintheKoreanHumanities, taking place 

at GWU on November 9 under the title Korea and Cultural Diplomacy: Politics and Meaning in Arts, Industry, and Civil Society. Details 

online. 

About the Presenters 

Je� Benjamin manages and writes Billboard's K-pop column, K-Town. A Fuse.tv writer, this New York University alumnus has also contrib-

uted to Rolling Stone, BuzzFeed, Radio.com, Popdust, AllKPop, and other publications. 

His opinions have been called upon by the New York Times, NPR, Entertainment Weekly, Naver News and more. He also wrote the script 

of the premiere episode of Mnet America's "Headliner" series. Highlights of his career include helping break news about PSY signing his 

U.S. record deal, reporting as the only writer allowed backstage at 2NE1’s �rst U.S. concert, securing the only interview HyunA allowed 

regarding an American debut as well as exclusives with TVXQ!, BIGBANG, Girls’ Generation, Wonder Girls, Lee Seung Gi, After School and 

many more.

Min Kim leads business development at DramaFever, the premiere online video platform for subtitled and curated selection of interna-

tional TV shows. He previously co-founded two consumer startups and led user growth and business development at Reclip.It, a person-

alized deals dashboard that was acquired by Walmart Labs in Spring of '13. He is also the founder and organizer of Anytech Meetup, a 250 

member group in New York that empowers Asian American entrepreneurs. Born in Korea and raised in Los Angeles, Min studied Econom-

ics and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began his career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at Draftfcb.

Christian Oh is executive director and co-founder of Kollaboration DC, the �rst tri-state area Asian American Talent competition and 

showcase.  He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whether it be teaching Asian American Studies at University of 

Maryland, helping to organize and emcee the KORUS Festival, or being a long-time champion of the DC Asian Paci�c American Film 

Festival.  He has background and education in the worlds of �lmmaking, entertainment, music and has spoken about APIA and Korean 

American issues. As an avid follower of the Hallyu movement, he is a strong believer that Korea's greatest exports are the products 

coming from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Korea. But his greatest hope is that there will be a connected rise in Asian American grown 

entertainment and music to catch �re from within the United States.

Dave Tauler plays more than 30 instruments, speaks Korean, Spanish and English, and is a winner of both the John Lennon Songwriting 

Contest and Amateur Night at the World Famous Apollo Theater. Having learned how to speak Korean at the age of 17 through serving 

in a Korean church, Dave entered into Kpop in 2003 when he was recruited to be the band leader and back ing vocalist for Kim Bum Soo 

when Kim gave his premier concert in Washington, DC. Last year, the Dave Tauler Music Group became the �rst American band to profes-

sionally cover Kpop on YouTube, earning Dave a feature on Star King, Korea's number one Saturday evening television show.

Natalie White, also known as Pumashock, is an American singer/songwriter and producer who has earned a large fan base with her 

popular K-Pop covers and remixes shared on her YouTube channel, which has more than 7.6 million views & 20,000 subscribers. Natalie 

was a featured performer on SBS Korea's Star King in 2009 to perform her remix of SNSD's "Gee", which went viral with more than 2.7 

million views. She later appeared on MBC Korea's Birth of a Great Sta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2011, being selected to perform from 

a special contest round on YouTube. Natalie is a classically trained pianist since the age of 3 and a graduate of Northwestern University in 

Evanston, IL.

Nine Muses, also known as 9MUSES, is a nine member all-female pop group that debuted in Korea in 2010. They are active in the K-Pop 

scene in Korea under the Star Empire Entertainment music label. 



2342013 글로벌 한류포럼 결과보고집 II.  국가별 개최 내역 및 결과

Now That We’ve Found Love,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It?:
Future Directions for Hallyu Korean Popular Culture

Anderson, PhD,  Elon University

Hallyu is dead! This is a common cry from critics of Hallyu, the almost 20-year-old Korean cultural movement aimed at global audiences.  

Headlines such as “Will Hallyu Last Long?” (The Korea Times) and “Japanese Press Predicts Hallyu Will End in Spring 2013” (MWave) echo 

the sentiment that Hallyu has run its course.  At the same time, Hallyu has experienced dramatic global expans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K-pop concerts on both coasts, increased access to K-drama by an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and Korean �lms 

showing at the local multiplex all show the unprecedented spread of Korean popular culture.  But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Hallyu? 

K-pop rides the crest of the Korean Wave.  Mainstream media measures its success using numbers: number of tickets sold, number of 

singles downloaded, number of appearances on American television shows. So when Psy burst onto the global scene in 2012, his success 

was easily quanti�ed in the United States.  But long before that, K-pop was making inroads among savvy American Internet users. 
Enticing people to “broadcast yourself,” YouTube promoted K-pop videos and allowed K-pop fans to broadcast what was important to 
them: fan videos, tribute videos, reaction videos and general commentary.  Taking a cue from their Korean counterparts, American fans 
created websites and Twitter accounts for individual K-pop fandoms.  

However, the continued spread of K-pop in the United States faces challenges.  Some insist that K-pop should re�ect American cultural 
values as a condition for popularity.  Some fans �nd groups like BigBang and 2NE1 appealing because of how they re�ect an edginess 
they associate with American culture in the form of swag and sexiness. However, a large number of fans like K-pop precisely because it 
lacks references to sex and violence commonly found in American pop music.  Will K-pop have to change in order to gain more fans, or 
should it stick with the very methods that made it popular as a subculture in the United States? 

Korean �lm has also gained critical attention during the Hallyu movement.  In reference to the win of Kim Ki-duk’s Pieta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2012, The Chosun Ilbo credited his Korean perspective: “But abroad he has a solid reputation, especially in Europe, where critics 
habitually rave about his genre-busting work. There is more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nd his radical themes are seen as refreshing. 
[Film critic] Oh [Dong-jin] said the Asian mentality that pervades the �lms also helps.”

At the same time, Korean �lms face challenges in riding the Korean Wave. Encounters with entrenched cultural norms in the United States 
have the potential to slow down the continued spread of Korean �lm.  For example, when The Weinstein Company acquired the rights to 
Bong Joon-ho’s Snowpiercer, Harvey Weinstein ordered 20 minutes cut from the �lm.  Pierce Conran at Twitch speculates, “The notorious 
Hollywood executive believes the American mid-west is too stupid for Snowpiercer.” He suggests that cuts to character development 
bolsters the action sequences and represents an attempt to cater to American �lm tastes.  The Weinstein Company, which has a reputa-
tion for acquiring Asian �lms and altering them for American consumption, embodies the challenges that Korean �lms face as they travel 
globally. Will such foreign entertainment conglomerates shape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m, or will Korean �lm be able to continue 
to forge a unique vision in the global �lm world? 

Like Korean �lms, K-dramas have experienced exponential growth in global markets.  Hulu, a U.S.-based website that o�ers on-demand 
streaming of television and movies, dramatically increased access to K-dramas by making them available from online suppliers like 
DramaFever as well as Korean companies like MBC, KBS and SBS.  However, such success has also spawned other developments that 
make fans pause.  The recent announcement of an American remake of Boys over Flowers (the second remake of the Japanese drama 
based on the manga Hana Yori Dango) has raised eyebrows of fans. The revelation of the cast reminded many American fans of 
Hollywood’s tendency to whitewash entertainment that originates in Asia. Will K-drama be able to continue to feature stories set in a 
Korean context, or will continued popularity outside of Korea result in drastic changes to the genre?  

The future of Hallyu depends in large part to where it’s already been.  Corporate, cultural and social factors all play a role in the future of 
Hallyu.    

에세이 1: Elon대 교수 및 K팝블로그 운영자 (Crystal S. Anderson)

한류전문가 에세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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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Wave Washes Tomorrow
Thoughts on the end of the beginning of Hallyu

Paul Worsham

What does it mean to spread and grow an idea, a trend, a culture, around the world?  It means image.  It means in�uence.  

It means millions of small decisions – decisions from people who believe their association with your ideas makes their lives better. They 

are attracted to the result they believe will happen.  Italian opera fans are attracted to aspects such as the enjoyment of live performance, 

talented stars, and a cultural lineage going back centuries.  

What do you get if you are successful spreading your culture?  You get the ability to continue.  The spreading ability of your essence, your 

energy, continues to be stronger, far reaching, and �ows with more permanence.  

And you get more in�uence.  You can change other cultures. 

Once a part of a culture touches another, both change.  At the point where two items meet, there is an intersection.  That intersection 

belongs to both items, and perhaps to neither.  

Mix or layer the color blue with the color red, and you get purple.  Perhaps that can last a long time, but mix oil and vinegar, and you get 

salad dressing only as long as you continue the energy to keep them blended.  And cultures, like most intersections, are dynamic. 

An example of an extremely dynamic culture and country today is SouthKorea. The language, the arts, the economy, and more have 

changed and grown in the last few decades like few others. 

First, something for newcomers.  As the country of South Korea grew in economic strength after the Korean War, it blended aspects of 

world arts & entertainment into its own culture.  Traditional Korean music in�uenced musicians who tackled genres such as rock, pop, 

and classical.  Korean movies and dramas took on formats developed internationally, and gave them a Korean interpretation as to style 

and production.  

Other aspects of art,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also had, and have, artists who fuse international ideas with their Korean lineage.  

Much of this happened without notice by most of the world.  But in the 1990s,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helped people in all 

countries explore other cultures in more and more detail.  And, we could share quickly with others.  South Korean culture became one of 

the winners in the battle for attention.  But, maybe this battle was really just millions and millions of individual interactions.  And the war 

could be won in the beginning by everyone.  

In the 1990 sand for some years after that, the internet was growing, available media from satellite and cable TV channels was growing, 

and all cultures were perhaps getting more exposure. Any topic online could have more content and more interested consumers of that 

content, year over year. But some grew more than others.

에세이 2: 한류 Meetup Group 운영자 (Paul Wor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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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 or not, the growing interest in South Korean culture not only got a unique name, Hallyu, but the name became a sort of cultural 

battle cry.  Hallyu also became the name of a meta-industry: a collection of industries referred to recently as soft power. 

By now, most participants at this event have heard the word Hallyu a few times.  But if you are in North America or Europe, you are in the 

minority.  In fact, few people know the word Hallyu, which refers to the Korean Wave of popular culture.  Even if a person generally know 

about kimchi, Gangnam stylin’ Psy, or have friends who watch Korean dramas, “Hallyu” still seems to be an insider’s term for fans and 

others following the trend.  

Searching the global trending of the term “Hallyu” over the last 10 years, you will �nd it is mostly referenced in Asia.  Internationally, 

including in the “western world,” seemingly obscure terms like “glycene” and “graphene” are more well known.  And most people still have 

not heard of those either.  Glycene is an amino acid which helps the body’s well-being, and graphene is one of the hottest new materials.  

South Korea happens to be on top of the graphene tech phenomena, creating transparent loudspeakers and physically �exible touch 

screens. 

And yes, South Korea is perhaps better known for its manufacturing – the heavy industries – than its soft power industries.  Companies 

like Samsung, Hyundai, Kia, LG, and others are multi-billion dollar international brands.  Translating culture is perhaps harder than 

translating tech.  But soft power aspects such as fashion are also gaining prominence internationally.  If you didn’t know it, people in 

much of Asia, including China, see South Korea as a fashion leader. 

So what about all of the predictions of the Korean wave crashing in one year, or four years, or whenever?  Some old predictions about the 

end of Hallyu have already been proved wrong.  

The �rst of two major questions is: What would have to change among people for them to no longer like K-dramas, K-pop, or some other 

artistic export from South Korea?  

Predictions curiously come from people who want the prediction to come true (of course, their reputation is based on the ability to tell 

the future better than others).  Most of us dream of a future we want to live in.  Most people start o� each year with the dream it will be 

their best year yet, conveniently forgetting that this is the way the last year started as well. 

Predicting the end of anything may get headlines, but cultural themes do not simply end – rather, they may stop being what they once 

were. 

The second major question is: What will Hallyu mean in the future, if it cannot continue to be merely what it is now?  

Hallyu may have its origin in the 1990s.  It was a baby phenomenon.  As it grew, stumbles were made.  The Korean Wave is only a concept, 

but that concept is an industry – a meta-industry – with many leaders.  It may never grow up, but it is no longer a child.  So, as the begin-

ning stage of Hallyu ends, it creates a space for something new and di�erent to emerge. 

If this is the end of the early stages of Hallyu, then the “golden days” are past.  The golden days of Hollywood ended, and the industry 

continued and grew.  It was still magical, in a bigger, stronger, institutional magic way.  

So, as to the second major question, what will Hallyu mean in the futur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written in the less-than-predictable future. The future of Hallyu, the Korean Wave.



멕시코6

주요 논의 내용

・ 제 1회 멕시코 한류포럼 개최를 축하 

・ ‘한류’의 어원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아래 한류의 비전을 제시

・ 한-멕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함을 강조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참석자

・ Nelson Carro 멕시코국립영화관 프로그래머, Irais Aviles Garcia 국립예술원 (INBA) 국제협력과 차장, Yessica Flores 
 멕시코청소년청 국제협력과 차장 다수의 정부 관계자  

・ Anelica Oropeza Arena Ciudad de Mexico 대표, Jose ZepedaOcesa 미디어과장, Alfonso Guerrero Sat Marketing 
 대표 등 멕시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계자 및 정원집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 과장 등 다수의 마케팅 관계자  

・ Alvaro Cueva TV평론가·MC, Alberto Sierra Canal ONCE 리포터, Vanessa Davalos Notimex 기자, Janette Merida El 
 Universal지 기자, El Sol de Mexico 기자, Alejandro Baragan Protocolo 기자  등 주재국 언론관계자, 이동경 연합뉴스 
 특파원 및 Juan Corona 인터콘티넨탈대학 총장 등 학계 인사를 포함 총 50여명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 개요

행사명  2013 멕시코 한류포럼

일시  2013.11.13 (수) 12:00~16:00

장소  멕시코 시티 JW Marriott Polanco, Thai House홀

주최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자

・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 Arturo Velasco Televisa Musica 국장 (K-POP)

・ Jose Luis Ortega 멕시코국립영화관 출판미디어 차장 (K-MOVIE)
・ Jose Angel Soto 시카고 드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K-DRAMA)

2372013 글로벌 한류포럼 결과보고집 II.  국가별 개최 내역 및 결과



2382013 글로벌 한류포럼 결과보고집 II.  국가별 개최 내역 및 결과

성과 및 결과

각기 다른 분야의 대중문화 전문가들의 발제로 멕시코에서 한류현황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다각화된 토론 가능

TV Azteca (Canal 13), Proyecto 40, Canal Once 등 방송사와 Notimex, El Universal, El Sol de Mexico 등 언론사가 동 
행사를 취재하였으며 현지 쇼비즈니스계 주요 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하는 등 현지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음 

현지 방송콘텐츠 및 대중문화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류와 한국문화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는 

강연회를 통해 한국문화를 기반으로한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 마련 

동행사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통한 한-멕간 심도있는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주재국내에서 한류현상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주재국내 한국문화 확산과 양국간 콘텐츠산업교류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자리잡는 초석을 마련하였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 한·멕시코 방송교류협력사업 (아리랑TV)의 일환으로 제작된 양국 방송사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및 10월 방한 촬영한 한국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표 

・ K-POP 열풍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놀라운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멕시코 K-POP팬들은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마냥 즐기는 것을 보면 음악을 통한 문화 전파의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설명  
・ 스타일과 내러티브, 비주얼로 무장한 K-POP의 영향력은 세계적이며 향후, K-POP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대중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미래비전을 제시

멕시코 제1 공중파 TV방송 TELVISA 음악국장 Arturo Velasco: 음악산업에서 K-POP의 영향

・ K-드라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면서, 장르적 특징을 분석하고 TV라는 매체와 한류의 상관관계를 설명 

・ K-드라마는가족을 중심으로 한 짧은 에피소드 속에 다양한 가치관을 보여주면서도 한국적 유교사상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

・ K-드라마의 성공요인은 일상의 가치를 소재로 시청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동시에 신선한   
 미장센을 구사하는 참신성에 있다고 언급

시카고 DePaul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Jose Angel Soto 
(멕시코 최고의 명문 사립대 Iberoamericana대학 2012년까지 근무): TV방송에서의 K-드라마

・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쉬리>, <춘향전>, <JSA: 공동경비구역>, <반칙왕>, <피에타>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트     
 레일러를 보여주면서 한국영화를 소개 

・ 1990년대 <쉬리>의 성공으로 시작된 한국영화 르네상스 개관하면서 주요 국제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한국영화가 멕시코     
 에 소개되기 시작한  연혁을 설명 

・ 멕시코 관객을 사로잡는 한국 영화의 특징은  장르의 혼합이이뤄지는 가운데 어떠한 장르이건 관객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라고 분석

국립멕시코영화관 출판미디어팀 차장 Jose Luis Ortega: 한국영화와 멕시코관계: 다감성의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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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전망

지난 해부터 K-Pop가수들의 멕시코 공연 진출과 함께, 11.7 슈퍼주니어의 멕시코 초대형 콘서트 성공에 이은, 금번 ‘한류 포럼’
은 주요 멕시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류에 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한류 관련 언론보도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한류의 핵심 장르인 K-Pop, 드라마, 영화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들 간에 상호 한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멕시코 현지 한류의 진흥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Canal Once, Proyecto 40 등이 홍성화 대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Proyecto 40는 장치영 문화원장과도 인터뷰 취재를 
하였음 

Youtube 채널을 통해 포럼 동영상 업로드 및 주재국내 보도내용 업로드 

현지 언론 보도 및 사후 홍보계획 

연합뉴스

멕시코 K팝 팬의 열광은 흥미로운 현상11.14

<인터뷰> 멕시코 방송사 간부 “K팝, 한국 국가브랜드 전파” 

*동 기사의 스페인어판 또한 게재됨
11.14

Notimex (통신사) 한-멕 문화교류 포럼에서 강연회 열려11.13

Canal Once (공중파방송) 한-멕간 문화교류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11.13

Protocolo (포털, 잡지) 한국, 한류를 통해 대중문화 공유 11.13

Milenio (일간지) Alvaro Cueva 컬럼 “K-drama”11.13

Proyecto 40 (공중파방송)
Alvaro Cueva가 진행하는 TV비평프로그램 <Alta De�nicion> 

중 관련내용 방영예정

11.23

(방송예정)

현지언론 보도 현황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제목

*El Universal, El Sol de Mexico 등 일간지에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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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사 사진1

포럼 취재홍성화 대사 축사 

Ortega 국립영화관 차장 (K-MOVIE)Velasco Televisa Musica 국장 (K-POP)

홍성화 대사 인터뷰 (TV-Canal Once)Soto 시카고 드폴대학교 교수 (K-DRAMA)

장치영 문화원장 인터뷰 (TV-Proyecto 40)홍성화 대사 인터뷰 (TV-Proyect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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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7

결과보고서

행사 개요

일시  2013.12.11 (수), 10:00~15:00

장소  호텔 보로부두르 자카르타 (Hotel Borobudur Jakarta)

목적  인도네시아 한국 양국의 공동 영화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한류문화로 

 잠재력이 큰 영화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논의

주제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산업 공동발전 방안

주최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자협회 (PPFI)

대상  양국정부 영화관계자, 영화 산업계, 영화학계, 미디어 등 약 100명 참가   

주요 내용

・ Nurwan Hadiyono (관광창조경제부 영화산업부 과장보) 

・ 김보연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장) 

발제자

・ Devie Rahmarati (미디어 평론가, University Indonesia)

・ Aoura Lovenson Chandra (CEO Muvial.com)

토론자

〈1세션: 양국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 및 현황〉

・ Rudy Sanyoto (Indonesian Motion Pictures Producers Association)

・ 김태식 (영화감독, 제작자, 필름라인 대표)

・ 한경진 (PD, Trans TV)

・ Rusli Eddy (마케팅 디렉터, Jive Entertainment)

・ Dian Sunardi (마케팅 디렉터, Blitzmegaplex)

・ Bambang Supriadi (영화TV학과 학과장, Jakarta Art Institute)

토론자

〈2세션: 양국 영화산업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안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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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획 및 준비ㆍ홍보활동 성과 

・ 한국문화원 페이스북 공지 및 초청장 제작 배포 

・ 현지 언론사, 한인 언론사 보도자료 사전 배포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표

・ 현지 극장 체인 블리츠메가플렉스와 공동사업 중인 CJ CGV,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자협회, Jakarta Arts Institute 등 학계,  
 한국 영화진흥위 등 양국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이 적극 참여

・ 현지 미디어와 영화산업계 작가, 시나리오 작가, 프로덕션 하우스 등의 관심을 유도하여 실제 산업계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

한-인니 영화관계자 섭외 초청활동 

・ KOFICE 로고 인쇄된 우산 및 2014년 해외문화홍보원제공 다이어리 증정 

・ 행사 참가자 중 명함 등 연락처 추첨을 통해 블리츠메가플스에서 제공하는 영화티켓 (1인2매) 제공 

기념품 제작 및 배포 

세미나 주요 내용 요약

2007년부터 2013년의 인도네시아의 영화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3년의 12월 3일 기준 제작된 

인도네시아 영화가 98편에 달하여 최초로 100편을 달성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네시아의 스크린의 개수도 

2012년 이후로 1천개를 넘어 2013년 12월 4일 기준 307개의 영화관에서 1052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Nurwan Hadiyo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한국영화산업은 2012년과 2013년에 비약적인 도약을 했다. 2013년 예상 전체 관객 수는 2억 명이며 이는 역대 최대관객, 

이는 1인당 관람횟수가 연간 4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횟수임. 2012년 한국에서 흥행한 10개의 영화 중에 한국영화가 7개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10개의 영화 중 한국영화가 8개를 차지하며 한국영화는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산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발전을 위해 국내외에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이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Kim Bo Yoen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장)

〈Session 1: 양국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 및 현황〉

* 쇼케이스 공연

・ 1부  Arei (K-pop 한국대회 수상자)
・ 2부  허민경 (첼로, 자카르타 극동방송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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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MF 이후 정부차원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또는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발전은 한류를 이끌어 냈으며 연예인이 문화산업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한류는 

아시아인들이 한국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은 일반 기업이 낼 수 있는 수출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영화산업 이익을 가져왔다. 한국영화산업발전 사례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영화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배워야 할 

전략적 요점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Devie Rahmawati (Socialist, Indonesia University)

인도네시아 상영 스크린 수 증가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 

무엇보다 영화산업에 외국자본 투자를 방해하는 인도네시아 영화촬영법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영화는 한국 

안에서도 성공을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의 

영화사에서, 한류 문화상품을 정부에서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 이것이 세계적 성공의 요인이 되었고 인니 또한 이것을 

배워야한다. 이번 세미나로 인해 한국과 인니 영화계 사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 영화도 인니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Aoura Lovenson Chandra (CEO Muvila.com) 

2007년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로 데뷔했고 적은 예산으로,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아이디어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 <도쿄 택시> 라는 영화를 공동제작 했다. 이 영화로 인해 말레이지사 제작사로부터 쿠알라룸푸르부터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아이디어를 공동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텐츠와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조그만 DSLR카메라 하나로도 좋은 퀄리티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김태식 (영화감독)

인도네시아 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인니 영화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에 있지는 않다. 작년에는 몇 개의 작품이 수백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눈에 띄는 결과를 낳았지만 올해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은 한국영화 시장에 

비교하면 아주 미약하다. 자카르타 시내에서는 많은 영화관이 있지만 아직도 영화관이 없는 지역도 많다. 국제공동투자 

영화로 인해 해외자금 투자를 통해 해외 팀과의 공동제작을 통해서 배울 점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유저를 세계1위라고 할 정도로 유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인니는 

아시아국가중에서는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 영화산업의 발전은 중산층과 미디어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Rusli Eddy (JIVE ENTERTAINMENT)

블리츠메가플렉스 마케팅 디렉터로써 한국 인도네시아 공동제작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을 크게 만들자는 것과 현재 

인도네시아에 TOTO'S FILM MAKING CLASS를 개최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SR사업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현재 인니 한국 문화산업 발전과 협업을 위해서는 영화분야가 중요. 그 중에서도 상영관의 발전이 중요하다.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 투자유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인니 필름산업에 외국자본 투자자한이 많이 걸려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영화는 세계 공용어로 협력의 독보적인 컨텐츠로 부상했다.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인베스트리스트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논의해보길 희망한다.  

Dian Sunardi (BLITZ MEGAPLEX)

<Session 2: 양국 영화산업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안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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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평가

・ 인도네시아 한국 양국의 공동 영화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한류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 앞으로 인니 정부와 인니 영화산업계 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발전적인 토론과 과제 창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동 세미나는 한-인니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산업 정책방향 발표ㆍ공유, 영화제작ㆍ영화제 우수사례를 통해 성공요인 시사점 
도출, 인적교류, 공동제작 시장진출 지원 등 협력방안을 토의하여

10월 대통령 국빈방문시 창조산업 MOU를 체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양국의 공통관심과 협력이 기대되는 영화분야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계 전문가 공동 세미나 추진하게 됨

한국의 영진위, 김태식 감독, 블리츠메가플렉스와 영화제작자협회인 PPFI 등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발제자와 청중들이 고루 참석해 높은 호응 

발제자 및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한국의 한류문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산업에 대한 의견과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김태식 감독, 한경진 트랜스티비 피디 등 실제 제작경험을 통한 현황과 아이디어 등을 공유

영화산업은 곧 교육에 달려있다. 인적자원의 질이 영화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인적자원의 질은 교육에 달려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MOU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예술 대학 간에 교육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 체결된 양해 각서에 근거한 사루 조치로서 상세한 장학금 제도, 교환학생, 교환교수 제도 등등을 포함하여 

LOI를 체결하기 바란다. 인니 영화산업이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Bamabng Supriandi (필름티비과 학과장, Jakarta Art Institute)

인도네시아 방송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방송 레벨은 한국의 20년 전 수준이다. 관객들은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방송을 

좋아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좋고 한국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인도네시아의 관객 그리고 한국과는 너무 다른 시스템들은 먼저 배우고 느껴야 한다. 많은 시도와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인니 문화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언어의 문화는 다르다. 공동 작업을  원한다면 상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다. 

한경진 (프로듀서, TRANS TV)

홍보 실적

・ 데일리인도네시아 (12.06): 한-인니 영화산업 협력 공동 세미나                  
 http://dailyindonesia.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8063&code=20110512093131_
 1454&s_code=20110630015459_4915&ds_code= 

사전 홍보

・ 연합뉴스 (12.11): 인도네시아 "한국 영화산업 경험 공유 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645500

・ 데일리인도네시아 (12.12): 한-인도네시아 영화산업 손 잡는다                  
 http://dailyindonesia.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8096&code=20110512093131_
 1454&s_code=20110630015421_0336&ds_code=

사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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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진 및 행사 초청장 1

쇼케이스 공연 Arei-k-popRestration

Cokorda 기조연설김영선 대사 개회사

1부 발제자 및 패널김의석 영진위원장 환영사

2부 토론패널 및 청중모습2부 쇼케이스 공연 허민경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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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산업 공동세미나

Schedule

Program

1st Session    The �lm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of RI and RK   10.30-12.00   

・ Day / Date  Wednesday / December 11, 2013

・ Time  10.00-15.00 hrs.

・ Venue Borobudur Hotel Timor Hal, Jakarta 

09.00-10.00  Registration 

12.00-                       Lunch Break (VIP lunch will be prepared at the hotel restaurant hosted by ambassador.)

12.40-                   Showcase Concert

09.40-10.00  Showcase Concert

10.00-10.30  Opening Remarks by H.E Kim Young-su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ndonesia

Keynote Speech by Ms. Cokorda Istri Dewi
Minister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of RI  

Welcoming Remarks by Mr. Kim Eui Suk
Chairman of Korean Film Council

Presentation ・ Nurwan Hadiyono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RI)

・ Kim Bo Yoen (Director of Film Policy Research Dept., Korea Film Council)

2nd Session     Exploring Preferable Way Indonesia - Korea Collaboration13.00-15.00       

Open Discussion ・ Mr. Rudy Sanyoto (PPFI)

・ Mr. Kim Tai Sik (Director & Producer)

・ Mr. Rusli Eddy (Jive Entertainment)

・ Ms. Dian Sunardi (Blitzmegaplex)

・ Mr. Bambang Supriadi (Jakarta Art Institute)

・ Mr. Han Kyung Jin (Trans TV)

Panel ・ Devie Rahmawati (Indinesia University) 

・ Aoura Lovenson Chandra (Muvil.com)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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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영화산업 협력 공동 세미나
한-인니 창조산업 협력 MOU 후속조치

오는 12월 11일 호텔 보로부두르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산업 협력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시 창조산업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문화ㆍ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협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양국 공통의 관심과 협력이 

기대되는 영화분야를 중심으로 한-인니 영화 산업계ㆍ전문가 공동 세미나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산업 정책방향 발표 및 공유, 영화제작과 영화제 등 우수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적교류, 공동제작 시장진출 지원 등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해외 공동 제작자인 김태식 감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영화관계자, 영화 산업계 자이브엔터테인먼트·

블리츠메가플렉스, Jakarta Arts Institute,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등 인도네시아 영화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K-pop·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로 각광받은 분야로, 인도네시아는 영화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고 2억 4천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공동제작 및 우리기업 진출의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다. 최근 영화 <도둑들>, <Mr.Go>에 이어 현재 <설국열차>,<스파이> 등이 

잇따라 개봉되어 한국영화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화 특별전을 개회하는 등 

매년 4-5편의 인도네시아 영화가 국내의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양국 수교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영화 <Hello,Goodbye>는 부산에서 촬영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화 공동 작업의 대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의 개회사,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Cokorda Istri Dewi의 Kyenote Speech와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와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김보연 정책연구부장의 양국 

영화산업 현황과 진흥정책에 대한 발제에 이어 사회학자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Devie Rahmawati와 Muila.com의 CEO인 Aoura Lovenson 

Chandra의 패널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양국의 영화산업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공동 제작 사례를 통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양국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세부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GV와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 블리츠메가플렉스와 

자이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공동작업 및 제작 경험이 많은 한국의 김태식 영화감독, Jakarta Art Institute 등에서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자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K-pop이나 K-드라마를 넘어 새로운 협력가능성이 높은 ‘영화’ 라는 주제를 통해서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영화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이 어떤 공동 작업을 도모할 수 있을지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

SEMINAR KERJASAMA INDUSTRI PERFILMAN 
KOREA – INDONESIA

Tindak lanjut MOU kerjasama industri kreatif Korea-Indonesia

Pada 11 Desember 2013 nanti akan diselenggarakan ‘Seminar Kerjasama Industri Per�lman Korea-Indonesia’ di Hotel Borobudur. Setelah 

dilakukan penandatangan MOU industri kreatif pada kunjungan Presiden Park Geun Hye bulan Oktober lalu yang bertujuan untuk

인도네시아어

보도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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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angkitkan kerjasama yang berpusat pada contentsdanbudayakeduaNegara, sebagailangkahawaldarikesepakatantersebut, 

denganberpusatpadabidangper�lmanyangmanakeduaNegarasalingtertarikuntukmenjalinkerjasama, terlaksanalahseminarindustri�lm 

Korea-Indonesiaini.

Garis besar isi acara ini adalah presentasi dan sharingarahkebijakandankondisiindustri�lmKoreadanIndonesiasertamenggam barkanim-

plikasifaktorsuksesmelaluicontohkasussepertiproduksi�lm,festival�lm,danlainnya. Seminar kali ini akan dihadiri oleh Korean Film 

Council (KOFIC) bersama Sutradara Kim Tae Sik yang memproduksi �lm kerjasama Malaysia dan Filipina serta Departemen Per�lman 

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RI, Jive Entertainment dan Blitzmegaplex sebagai pelaku industri per�lman, Institut 

Kesenian Jakarta, Universitas Indonesia, insan per�lman Indonesia dan para professional.

Kini, �lm Korea sebagai ‘gelombang’ baru budaya Korea setelah K-POP dan K-Drama, mendapatkan banyak perhatian di Indonesia. 

Indonesia dengan memiliki 240 milyar permintaan pasar domestik yang memungkinkan terjadinya kerjasama produksi �lm dua Negara 

dan memperluas ekspansi industri �lm Korea. Film Korea yang rilis di Indonesia seperti <The Thieves>, <Mr. Go>, <Snowpiercer>, <Spy>, 

dan lain-lain sedang memacu ekspansi �lm Korea. Di Korea sendiri, telah membuka event special �lm Indonesia di Busan Film Festival 

2004, �lm Indonesia juga dikenal melalui keikutsertaan 4-5 �lm Indonesia di acara �lm festival domestik Korea setiap tahunnya serta 

terselenggaranya �lm festival Indonesia di Seoul pada bulan Oktober lalu untuk memperingati 40 tahun hubungan diplomatic Korea-In-

donesia. Film <Hello, Goodbye> yang pengambilan gambarnya dilakukan di Busan, juga dikenal sebagai contoh kerjasama Korea 

dan Indonesia.

Seminar ini akan dibuka oleh Duta Besar Republik Korea untuk Indonesia, H.E. Kim Young Sun, pidato singkatdariH.E. MariElkaPangestu-

selakuMenteriPariwisatadanEkonomiKreatifRI,  serta sambutan dari Mr. Kim Eui Suk, Direktur KOFIC. Pada sesi pertama, 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RI serta direktur departemen penelitian dan perkembangan �lm KOFIC, Mr. Kim Bo Yeon akan mempre-

sentasikan kebijakan dan kondisi industri �lm kedua Negara lalu dilanjutkan dengan diskusi panelis yang terdiri atas Devie Rahmawati 

(Sosilog UI) dan Aoura Lovenson Chandra (CEO Muvila).

Pada sesi kedua, ditekankan pada praktik kerjasama secara keseluruhan dengan mendiskusikan pertimbangkan hambatan yang ada, 

membangun relasi antar pihak terkait kedua Negara, detail kerjasama dan sebagainya. Diskusi bebas mengenai hambatan, kerjasama 

dan perkembangan akan dilakukan oleh Jive Entertainment dan Blitzmegaplex yang telah bekerjasama dengan CGV, Produser dan 

Sutradara Kim Tae Sik yang telah berpengalaman menjalin kerjasama produksi �lm dengan China dan Negara Asia Tenggara lain, Institut 

Kesenian Jakarta, dan lainnya.

Seminar dengan tema ‘Film’ yang memiliki andil besar dalam kerjasama Korea-Indonesia setelah K-POP dan K-Drama, diharapkan dapat 

memperluas pertukaran budaya dan menjadi wadah bertukar pikiran untuk merencanakan perkembangan �lm Korea di Indonesia, 

kerjasama produksi �lm Korea- Indonesia, serta memperkuat hubungan kerjasama secara u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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